
여수단지, 화양단지 흡수 요구로…
화양농공협의회, 여수시에 단지이전 협조 요청 … 민원으로 생산차질

여수화양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여수산업단지로 이전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시와 화양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화양농공단지 입주기업 모임인 화양농공단지협의회는 여수시

와 전남도의회 환경특위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여수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일부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생산에 어려움이 많

다며 입주기업들이 여수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양농공단지는 석유화학, 금속, 기계 등 19개 입주기업이 1994년부터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5곳에서

악취가 유발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수시는 악취 정도가 심한 3개 공장에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기업이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SFC, GS칼텍스, LG화학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재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협의회가 공장이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단지 이전은 재원이 많이

드는 등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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